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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기대하는 학교의 역할
-팬데믹 시기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The assumptions that people expect from schools

허신혜*

Shin-hye, Heo*

요 약 이 연구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의 주요 성격을 밝히고, 이것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학교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 급증하였던 팬데믹 시기의 주요 일간지 사설을 검토하여 대중 담론의 주요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중들은 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었다. 첫째, 학교는 균등한 학

습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질적으로 균등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

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의 역할이 비단 교육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대중 담론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역할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맡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채, 이 모든 역할이 교사 개개인의 열정과 희생에 기

대게 만드는 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교의 역할, 대중 담론, 학교에 대한 가정, 대중의 기대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on the role of schools and to explore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major daily newspaper articles during the pandemic, in which discourse on the 
role of schools increased rapidly, were reviewed. As a result, people made the following assumptions about the 
role of schools. First, schools are institutions that must provide equal learning. Second, schools are institutions 
that must provide caring education. These findings have led to renewed essential questions about the role of 
schools.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subdivide and discuss the role of the school raised in the dis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ed that all of these roles have the potential to bring about a structure that makes 
each teacher lean on passion and sacrific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the role of the school and the role of th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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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팬데믹의 대혼란은 지났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였던가를 성찰하는 것은

의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적

인 팬데믹 현상은 더 자주, 더 오래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비단 도래할지도 모를 팬데믹에 대한 대비 차원

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은 어린 학습자들을 키워내는 교육 분야에서는 백년

대계를 위한 필수요건이자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 의료, 먹거리와 관련

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영국에서는 ‘핵심 인력

(key worker)’으로 불렀고, 미국에서는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불렀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원하

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

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려면 더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

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

산되었다[1].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팬데믹 시기를 거치

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대중들은 학교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이것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가정하였던 것

을 검토하고, 이러한 대중 담론이 시사하는 바를 얻고

자 하였다.

‘역할’의 의미가 ‘맡은 일’ 혹은 ‘맡겨진 책무’를 뜻한

다면, 이 책무는 사회적 혹은 상황적 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즉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일’이므로 관계 설

정의 변화에 따라 맡겨진 일도 달라질 수 있다. 학교와

사회의 관계 변화, 그리고 학습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맡겨진 책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기대에 따라 학교에 맡겨진 역할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역할 기

대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이에 필요

한 방향 설정을 위해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분석 대상 기간은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첫 학기,

즉 2020년 1학기, 3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가 세계적으

로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실시되었던 2021년 2학기, 즉 2022년 2월 28일

까지로 총 4개 학기에 해당 하는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전례 없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학교

들이 등교 중단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그동안 당연시하

던 학교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나아가 학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빅카인

즈는 뉴스 통합 DB로,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분석이

가능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어는 본 연구

의 주제에 해당하는 ‘학교’ 이외에 ‘교사’를 추가하였다.

학교가 하드웨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학교에 소

속된 교사는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

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학교와 교사는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색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첫째, 전국 주요 일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

상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

문이었다(가나다 순). 둘째, 연구 주제의 특성상 객관적

인 정보 전달에 한하기 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한 논점

과 주장이 명백히 드러나기 자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

다. 따라서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의 역할

에 대한 대중 담론의 논점을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대중 담론의 추이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방법이 모두 필요하였다. 먼저 관련 키워드

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담론의 추이를 양적으로

확인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양적 데이터 분석의 한계

점을 보완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단계를 거쳤다. 첫 번 째 단계로 빅카인즈에

서 제공하는 분류 기준, 즉 통합 분류 (1)과 (2)로 분류

된 모든 사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별 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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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어가면서 핵심 논지를 검토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었다.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에

서 제공한 통합 분류 (1)과 통합 분류 (2)에 제시된 키

워드까지 확대 검토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통합

분류 (1)과 (2)에 학교나 교사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모

든 사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학

교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사설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기사는 선별하여

제외시켰다. 예를 들면, ‘탈레반의 여성 인권’ 문제를 다

룬 사설(한겨레, 2021. 09. 06일자)은 통합 분류에서 학

교와 교육의 영역으로 분류되었기에 당초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모든 사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46건의 사설이 선별되었는데,

경향 11건, 동아 15건, 조선 5건, 중앙 5건, 한겨레 10건

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 성분분석법을 활용하여 개별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중 담론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를 시

도하였다. 성분분석법은 문화적 범주와 연관된 속성, 즉

의미의 구성 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 구성 요소는 분석

의 단위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범주

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대조하여 대조의 차원

에서 범주화한다. 따라서 성분분석법을 통해 학교의 역

할에 대한 의미의 단위를 찾아내고, 이들의 의미 단위

를 기준으로 대중의 기대와 가정을 범주화하였다.

3. 연구 과제

이 연구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을 검토하

여 대중의 기대에 나타난 특징을 밝히고, 이것이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를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사설의 추이를 확인하여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의 양적 변화를 확인한다.

둘째, 사설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 역할에 대한 담

론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밝힌다.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학교 역할 담론의 추이

팬데믹 시기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언

론에 나타난 빈도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설의

숫자 자체가 대중의 관심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매체의 속성이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동

시에 대중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에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의 정도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관심의 정도를 그 추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 트렌

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키워

드 트렌드 분석은 학교와 교사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사설을 추출하여 그것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분석법이

다. 트렌드 분석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교에 대한 담론의 추이
Figure 1. Trends in Discourse on Schools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료는 2020년 3월2

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4개의 학기에 대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의 결과이다. 분석 단위는 월별이며, 해당

기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2020년 3월, 4월, 5월에 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팬데믹 초기에 봄학기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에 급증했던 학교 담론은 양적으로는 잠시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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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이 담론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속되었는지를 내용 분

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가정

1) 균등한 학습을 제공해야 하는 곳

학교는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균등한 학습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담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담론에서, 이 주장은

초기에는 컴퓨터 보유율 등 학습 매체의 보유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관련지어 나타났다[2][3][4][5][6].

비대면 학습이 실시되면서,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시스

템이 완비되지 않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

았다는 점이나, 온라인 수업 도중에 서버가 다운되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혹은 학교는

장비를 갖추었으나 학생 개개인의 디지털 기기들이 미

처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으

로 빈번히 등장하였다[7]. 이후 학교는 학습 환경, 즉

학습을 위한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기기 확충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면서 물리

적 환경에 따른 학습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대면 학습 초기에 자주 지적되었던 학습 장비나

시스템의 불안정 문제,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부족 문

제는 새로이 인프라를 구축‧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

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방식 등을 통

해서 학습 도구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

하려고 하였다. 가시적으로도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면

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 시기에 빈번히 제기되었던 학습 도구나 기술의

문제는 교육 격차, 즉 학생 간 혹은 지역 간의 교육 격

차를 크게 벌이는 데 일조한다는 담론으로 연결되었다

교육 격차의 문제는 수업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와

도 관련지어 등장하였다. 교사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준

비한 수업의 내용에 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

것은 교육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

다. 수업의 질을 끌어올려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

차를 해소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

이었다. 이것은 디지털 기기 부족의 문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육 격차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 즉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대중의 기대를 나타낸다.

2)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곳

학교에 대한 담론은 새로운 형태로 반복적으로 등장

하였다. 학교 차원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

들 개개인은 기기를 완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습

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습 결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수업 자료의 부족이

나 기기 결함의 문제에서 기기 활용의 문제로 전환되었

다. 기기를 학교에서 대여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활용

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외된 계층, 즉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 학생은 사

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고르지 못함을 지적하

였다. 그리고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의 돌봄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돌봄은 ‘돌보다’의 명사형으로, 사전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을 의미하는데, 학교에서 이러한 보

살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 돌봄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 교육 소외 계층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는 온라인이라는 형식만 고집하지 말고, 학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학습

결손은 물론 정서적 결핍이 생겨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학년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혼자 기기를 다루

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

고 하였다. 원격교육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도 학부모도

피로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학습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

다. 원격교육의 다양한 실험이라는 혁신 속에서도 낙오

하는 학생이 없도록 돌보는 것이 학교 교육의 책임이라

는 것이다.

이같은 돌봄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나

타났다.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

강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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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와 50만 교직원이 방역을

떠맡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실,

복도, 급식실 등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교 시 발열 체크는

물론 책상과 사물함 소득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학

생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학교의 역할이 비단 교육하는 것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전

제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학

생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

정이 밑바탕에 있다. 또한 특정 대상에게는 학습의 관

리라는 다른 차원의 돌봄을 학교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비대면 학습 초기에 집중적으로 불거졌던 학습 시스

템의 불완전 문제, 완비되지 못했던 개별 학생들의 학

습 기기의 문제, 즉 하드웨어의 결함 문제를 거론했던

담론은 궁극적으로는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의 문제

와 깊이 관련되면서 논의되었다. 이후 학교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는 방식 등

을 통해서 학습 도구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담론은 학교 수업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의 질의 문

제와도 지속적으로 관련지어 등장하였다. 즉 학교는 수

업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사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염

려가 있음을 나타냈다.

초기에 빈번히 제기되었던 학습 도구나 디지털 기기

혹은 디지털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의 내용과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육 격차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에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학교가 하드웨

어적인 문제에서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서 교육 격

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

다.

담론들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교육격차를 줄여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

를 방지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교육의 역할, 즉 공교육 기관으로써 학교가 맡아야 하

는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라는 가정은 학교

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수업 자료나 디지털 기기들이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

육 격차를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학년이나 소외

된 계층 등 특정한 대상은 별도의 돌봄 시스템을 통해

정서적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또한 학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

습자의 학습 관리는 물론 신체적‧정서적 포함하는 돌봄

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

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전통적

인 학교의 기능은 물론 돌봄의 기능을 포함하는 기관으

로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그러하였듯이, 역할 기대

는 언제나 변화를 거듭하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역할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이 모든 역할은

교사 개인의 희생과 열정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목소리는 많은 것을 시사

한다.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하루 두 번씩 학

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불필요한 학생들의 이동을 확인하여

금지시키고, 화장실 이용 인원을 확인하여 제한하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학습 부진 상태를 계속 살피는 일 등을 모두 해

야 한다. 이 상태로 라면 교사들이 과로로 먼저 쓰러지게 될

것이다.”[8]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역할이 변화하고 다양화

되어 간다면, 그에 따른 역할들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

여 이러한 역할을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적

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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